
THE TOWN NEWS 11June 15, 2020   Vol. 1320타운뉴스 칼럼

안창해
타운뉴스 발행인

chahn@townnewsusa.com

인생 내비게이션

미국으로 이주해 제일 처음한 일은 소셜 시큐리티 번

호를 받는 것이었다. 미국에 도착한 다음날 사회보장

국에 가서 번호를 받고, 바로 그 다음날 DMV에 가서 

면허를 땄다. 그리고 자동차를 산 다음 코스트코에 가

서 지도책(토마스 맵)을 한 권 샀다. 

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할 때라 언제나 어딜 가든 떠

나기 전에 토마스 맵을 펼치고 한참 들여다 본 후에 출

발했다.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

도 토마스 맵을 펼쳐 놓고 가야 할 길을 찾다보면 마음

이 놓였다.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구입했다. 지도

책이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보기 힘들게 되고 도로가 

새로 생기거나 바뀐 구간들이 있어 개정된 지도책을 구

입해야 했기 때문이다.

미국에서 처음 맞이한 봄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긴 여

행을 계획했다. 101번 도로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거

쳐‘레이크 타호’로 갔다가 요세미티에 들렸다 내려오

는 거창한 계획을 세울 때도 지도가 곁에 있었다. 

각 지역과 도시 별로 지도를 잔뜩 구해 여행 중에도 

펼쳐 놓고 어느 도로로 갈 것인가 의논했다. 특히 눈이 

많이 내려 레이크 타호에서 요세미티로 가는 길이 봉

쇄되었기 때문에 지도는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. 지도

가 없었다면 꽤 고생했을 것이다.

그러나 언젠가부터 지도가 필요 없게 되었다. 내비게

이션의 보급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큰 화면으로 가고

자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고, 자신이 가는 길을 훤히 들

여다보면서 갈 수 있게 되었다. 더욱이 가는 길에 교통 

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예전에 펼쳐들고 찾던 토마스 

맵보다 훨씬 더 편해졌다.

게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으로 

길을 찾으니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도 필요가 없

게 되었다. 스마트폰이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까지 해 

주니 토마스 맵을 들여다보고 길을 찾던 그때와는 비

교할 수도 없을 만큼 편리하다. 인공위성이 순식간에 

쏘아주는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

디지털 세계로 이동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

이다. 

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은 정확하다. 목적지까지 

확실하게 안내해 준다.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다니다 

보니 길 찾는 실력이 퇴보될 지경이다. 하지만 편안하고 

정확하게 안내해 주니 불평할 일이 전혀 없다. 

내비게이션과 더불어 편하게 살다가도 가끔 두꺼운 

지도책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길을 찾던 그 시절을 생각

해 본다. 몇 배로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애써 땀 

흘리는 노동을 통해 얻는 보람이 있었던 때이기도 했

다. 단순했지만 순박했던 시절이었다. 몸으로 모든 것

을 때우고 마음 편하게 살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어 

조금은 그립기도 하다. 

지상의 길을 부지런히 내비게이션에게 물으며 다니는 

동안 조금씩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. 인생의 길은 어

떻게 찾는가? 또 마음의 길은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? 

애초부터 인생과 마음 길을 찾아주는 토마스 맵은 없

었으니 내비게이션이 있을 리도 없다. 목적지에서부터 

경로까지 길을 찾아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. 

문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. 사는 게 무엇이냐고 물

으면 바로 이것이라고 딱 꼬집어서 답할 수 있는 사람

이 있을까. 인생살이에 정답이 없다보니 선택의 상황에 

처할 때마다 그때그때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

간다.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결

정이 나는 것도 아니다. 인생의 경로는 페이지를 한장 

한장 넘겨가며 찬찬히 찾는 토마스 맵으로도, 입력함

과 동시에 화면에 뜨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찾을 수 

없다. 

결국 자신의 선택한 길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수밖

에 없다. 하지만 한번 선택한 인생길은 되돌릴 수 없다. 

그래서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기보다 현재 걷고 있

는 길을 더 열심히 걷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. 그리고 만

일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았다면, 바

로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또 다른 

길을 선택해 걸으면 된다. 

세상의 길은 유한하지만 인생과 마음의 길은 무한하

게 열려 있다. 그 무한한 길 가운에 하나를 선택할 때

마다‘과연 내가 가고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바른 길

일까?’하는 의문이 들고 두려울 때도 있다. 하지만 우

리는 길을 선택해야 하고 스스로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

만들며 걸어야 한다. 이렇게 기록된 한 사람의 인생의 

경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토마스 맵이나 내비게이션

이 되기도 한다.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, 그리고 내 삶

의 경로가 누군가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기에 부

지런히 걷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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